
난중일기에 스며있는 역지사지 정신과 사랑

함조현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사는 세상이 정말 이상적인 사회로 바뀐다면 그 사

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상상의 끝에 항상 내가 내놓는 답은 구

성원 모두 항상 역지사지가 가능한 사람들로 변해있을 것 같다는 거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타인을 나 자신이라고 입장 바

꿔 생각하고 어떤 문제든 접하게 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난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피 흘리

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란, 숙신 후연 등 다른 나라를 쳐서 땅

을 넓힌 광개토대왕보다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백성을 자신처럼 생각했던 세종대왕을 

더 추앙하고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남을 생각하는 역지사지 정신 때

문 아닐까?

 나는 고통 받는 다른 나라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정복전쟁으로 땅덩이를 넓힌 유명한 징기

스칸이나 나폴레옹보다 나라를, 백성을 자신처럼 사랑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더 존경한

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충무공과 오버랩되는 단어는 역지사지 정신과 사랑이었다. 내가 읽

은 난중일기 속 충무공에게 전쟁이란 절대로 정복이나 지배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참혹함 그 자체였다. 충무공은 백성 때문에 눈물 흘렸고, 주위 사람들의 아픔에 

가슴 아파했다. 

 나는 난중일기를 읽으며 충무공의 인격과 도덕성에 감탄하며 언젠가 책에서 읽은 ‘콜버그’

라는 사람의 도덕성 이론에서 최고의 단계를 떠올리게 되었다. 충무공이 항상 판단의 기준

으로 삼았던 것은 양심이고, 정의가 법이냐 규칙의 위에 있음을 난중일기를 읽으며 파악할 

수 있었다. 충무공이 말하고자 하는 정의를 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느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높은 인격과 도덕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난중일기에 그 답이 있

었다. 임진왜란 중인 갑오년에 이순신 장군의 어머님은 기운이 가물가물하여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듯하여 장군이 몰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정신과 몸 상태

의 어머니께서 다음날 아침식사 후 아들이 하직을 고하였더니 “잘 가서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으라고 두 번 세 번 타이르시며 조금도 이별을 탄식하지 않으셨다는 일기의 내용이 있다. 

‘아! 바로 교육의 힘이었구나.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셨기에 다른 이를 크게 사랑할 수 있

는 넓은 가슴을 가질 수 있으셨구나.’ 하고 느꼈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이 급박한 전쟁 속에 

내 아들 몸 사리고 너만 살아남아라하지 않으셨다. 충무공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백

성과 바꾸어 생각하실 줄 아셨던 분이셨다.

 조선은 그 당시 파벌로 갈라진 정치의 틈에서 권력층은 권력을 더 가지려고 서로 싸웠고, 

백성은 그 사이에서 신음하였으며, 그 결과 전쟁을 부르게 되었다. 난중일기에는 적이 외부

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자신만 생각하고 역지사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면 그

리고 권력욕이 얼마나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가는 충무공을 끌어 내리고, 앞을 막은 것은 왜적 뿐만 아니라 

내분의 동료, 상관, 권력층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이 들며 정말 답

답하였다.



 최근 어떤 연예인의 사적인 잘못이 이슈가 되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보

통사람이면 아닐텐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사적인 잘못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니내고 부모님께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

셨다. 유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한국사 시간에 임진왜란을 공부하며 그 시대 

백성들이 참 외롭고 비통했겠구나 생각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터지자 나라를 대표하고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선조 왕과 신하들은 20일도 안되는 날 동안 짓밟히는 백성들을 버리

고, 궁을 버리고 자신들만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왕이 버리고 간 자리가 이름 모를 의

병들의 죽음으로 채워지고, 백성들의 처절함으로 메꾸어졌다.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

는 역지사지의 정신은 백성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나는 임진왜란 당시 모함으로 충무공의 앞길을 막았던 여러 정치인과 지도층을 난중일기에

서 접하며 분노했지만 현재 나에게 그때의 정치인들을 닮은 부끄러운 구석이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충무공을 감히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난중일기는 말하는 것 같다. 다른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마

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라고...


